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新羅出土 外來系 文物
宋　義政
1. 들어가며
　新羅의 考古學的 資料 속에서 出土된 外來系 文物의 存在를 論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擡頭되는 
問題는 그 時期的인 出發點에 있다 . 이는 韓半島의 古代史 ( 文獻史 )에서 또는 考古學에 있어서 
三韓의 開始 時期와 關聯하여 많은 論議를 促發시켜 왔기 때문이다 .
　먼저 文獻史적인 측면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대표적인 논고는 최근의 변진 사회의 성
격을 논한 백승옥의 논고이다（1）. 이 논고에서 그는 한반도 한과 관련된 《三國志》魏書 烏丸鮮卑
東夷傳 韓條의 ‘準王南奔記事’를 인용하면서 , 國의 성립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 이미 한족사회
의 형성을 인정하고 있다 . 이때 준왕의 격을 “辰王治月支國” 의 기사를 인용하여 마한 연맹체의 
왕인 점을 들어 준왕도  연맹체의 왕으로 간주하였지만 , 한조의 기사는 단순히 짧은 기간에 대한 
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특별한 근거없이 소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. 이외에
도 문헌사에 근거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
있다 .
　이에 반하여 고고학적 자료를 대체적으로 정리하자면 準王의 南遷 시기 이전에 이미 한반도 중
남부 이남에는 이미 ‘韓族’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고 , 이는 한국식 동검을 포함한 한국식 청동기
와 黑陶長頸壺 , 粘土帶土器를 指標로 한 “遺物複合體”의 존재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간주된다 . 
여기에 덧붙인다면 準王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는 청동기에 부가되는 鐵斧와 鐵鑿이 그 단계로 정
리될 수 있다 . 그러므로 삼한의 성립 또는 분립은 철기의 성행과 외래계 문물 (대표적으로 중국
제 거울 등 ) 의 등장 및 묘제의 지역적 분화가 일어나는 기원전 1 세기 이후의“문화복합체”를 
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. 따라서 진한의 한 소국에서 출발하였던 사로국은 그 범위
는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지만 , 대표적인 유적에 속하는 경주 조양동과 사라리 유적의 출토품으
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.
2. 斯盧國 段階의 외래계 문물-‘Ⅰ’자형 표를 중심으로
　최근까지 이루어진 사로국 초기 단계의 외래계 문물에 대해서는 漢系와 北方系 청동기 및 철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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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으로 분류하여 영천 용전리 보고서에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된 바 있다（2).
  여기에서 漢 ( 樂浪 )계 무기인 弩機 , 銅鏡 , 五銖錢 및 환두도자와 북방계무기인 쌍조문검파두
식의 안테나식 동검을 정리·보고 하였으나 , 진·변한 초기 또는 사로국 성립기에 문화적 변
동의 가장 標識的인 유물인 철제 轡의 구성요소인 鑣와 銜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어 있다 . 그 중
에서도 1997 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몽골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(현 고
고학연구소 ) 및 국립 역사박물관 (현 몽골 국립중앙박물관 )이 공동으로 시행한 「한·몽 공동 
학술조사」의 결과에 한반도의 기승문화와 관련된 철제 轡 특히 그 중에서도 鑣의 자료가 확인되
어 여기에서 그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 .
　먼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기승 자료중 형태가 정형성을 보이는 鑣는 ‘S’자형과‘I’
자형 두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 .
　‘S’자형은 평남 대동군 상리（3) 와 대구 평리동（4) 를 필두로 창원 다호리 등지의 유적에서 확
인된바 있다（5). 그러나  ‘S’자형의 원형은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몽골의 흉노시기 이전인 파지
맄 문화기에 해당하는 목제품 (참고사진 ) 외에 흉노시기 무덤에서 발굴된 예가 현재로는 확인
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자 한다 .
(참고사진) 몽골 국립고고학연구소 소장 목제 ‘S’자형 표
사진1. 호드긴 톨고이 1호 출토 재갈 
도면1. 호드긴 톨고이 1호 출토 재갈, 상단 
표 길이 14.6cm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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　하지만 ‘I’자형 표는 몽골과 한반도 두 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출현한다는 점에서 한반
도 기승문화의 출발에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.
　몽골에서 한몽학술조사단에 의해 직접 발굴된 예로 중부 몽골 호드긴 톨고이（6) 와 동부 몽골 
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（7) 의 유물을 들 수 있다 . 
　호드긴 톨고이 1 호무덤에서 출토된 재갈은 2 절식으로 완형의 표 1 점 ( 사진 1, 도면 1) 이 재
갈에 銹着되어 있으며 , 형태가 불분명한 파편으로 3 점의 표가 출토 되었다 .
　도르릭나르스 2 호무덤에서도 마구 더미 속에서 3 개체분 이상의 재갈과 함께 3 점의 鑣가 확
인된 바 , 모두 ‘I’자형이다 .( 사진 2)
　이외에도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몽골 각지의 흉노무덤에서도 ‘I’자형으로 판단되는 鑣
가 보이는데 , 골 모드 MF- 44 호 · 보르한 톨고이 65 호 및 73 호 · 노용 올 6 호 · 돌가르 
도면2. 사라리130호 출토 재갈, 길이(우) 24.0cm
사진2.도르릭 나르스 2호분 출토 鑣, 길이(하) 17.8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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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 71- 9호 등의 예가 있다（8).
　현재까지 한반도의 출토 예로는 경주 사리리 130 호（9) 의 예가 유일하다 .( 도면 2) 그러나 보
고서의 사진이나 도면으로 볼 때 파편으로 남아 확정하기 힘들지만 경주 조양동 60 호（10) 와 영
천 용전리 유적（11) 출토품도 ‘I’자형 鑣일 가능성이 있다 .
　그런데 위에서 예시한 호드긴 톨고이 1호 , 도르릭 나르스 2 호 흉노 무덤은 대체로 기원후 1
세기로 편년되며 , 사라리 130 호 또한 마찬가지인 점은 거리상 너무 멀지만 직접적인 전파에 의
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.
3. 高句麗系 文物
　신라에서 출토된 고구려 문물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북방의 三燕系유물인 金銅製 馬具 
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, 이는 고구려를 경유한 2 차적 전파로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
최근 조사된 慶州 쪽샘地區 馬甲과 慶州 月城路 가 - 5호분 鉛釉陶器 , 壺杅塚 壺杅 , 金冠塚 靑
銅四耳壺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.  
1) 쪽샘지구 C 10 호 목곽묘 (12)마갑
　2009 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 조사되어 그 내용의 일단이 보고되어 있다 . 이 무
덤은 쪽샘지구에 잔존한 53 호분의 동쪽에 위치한 목곽묘로 봉토는 삭평되었으며 , 장축은 동서
사진3. 경주 쪽샘지구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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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향인 발치 부곽식이다 .( 사진 3) 목곽의 규모는 주곽 380 × 160cm, 부곽은 210 × 160cm 
이다 .( 사진 4)
　主槨의 서북쪽 구석에는 투구와 札甲 , 중앙에는 馬甲 1벌이 깔려 있으며 , 마갑 중앙 상면에 
札甲의 附屬甲을 겹쳐 屍床으로 삼았다 . 주곽 東端部에는 有蓋高杯 등의 土器類와 鐵製武器가 
배치되었다 . 부곽에는 토기 壺類와 馬冑 , 鞍橋 등의 마구류 一拾이 부장되어 있었다 .
　이 무덤의 築造 年代에 대해서는 보고자는 경주 月城路 가 - 13호와 유사하나 高杯 臺脚이 약
간 直線化한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（13), 명확한 편년은 아니지만 필자의 월성로 가
지구 고분 편년시안의 Ⅱ기 말（14)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,  대체로 廣開土大王의 南征에 
전후한 시기인 5 세기초로 잠정 판단하고자 한다 . ( 사진 5)
2) 경주 月城路 가 - 5 호（15)출토 鉛釉陶器（사진６）
　遺構의 東北部만 발굴된 무덤으로 木槨의 폭이 140cm 정도인 積石木槨墳으로 판단된다 . 유
구의 북벽에 6 점의 대호가 배치되고 , 그 남쪽에는 80 여점의 사두형철촉이 두부를 서쪽으로 한 
사진5. 경주 쪽샘지구  C10호 목곽묘 주곽출토 토기
사진4. 경주 쪽샘지구  C10호 목곽묘 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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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 철제 방형금구 및 교구와 함께 한 것으로 보아 원래 盛矢具가 갖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. 
그 서쪽에서는 高杯와 廣口小壺 등과 함께 鉛釉陶器가 출토되었다 . 이 鉛釉陶器는 外緣의 형태
가 약한 S 자형을 이룬 小壺로 태토가 白土이고 頸部 안쪽까지 施釉되어 옅은 綠黃色을 띤다 . 고
구려의 유물에 직접 비교되는 유물은 없지만 여타 고구려 陶器 중 黃褐釉인 예（16) 가 많아 일단 
高句麗系로 보고자 한다 .
　한편 이 무덤에서는 가야의 咸安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火焰形 透窓을 가진 無蓋 高杯
가 출토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,( 도면 3) 유물 전체를 고려할 때 月城路 古墳 編年에서 
제 Ⅱ기의 初頭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（17).
3) 壺杅塚（18)출토 壺杅 (사진 7)
　신라의 전형적 積石木槨墳으로 最近 그 構造와 性格에 대해 詳細한 再檢討가 이루어진 바 있
사진6. 경주 월성로 가-5호 연유도기
도면3. 경주 월성로 가-5호분 출토 토기류, 고(좌상)11.0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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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（19). 이 발표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덤의 구조가 천마총과 유사한 二重槨式의 적석목곽분으
로 原 報告書에서 槨 外部의 石壇에 副葬된 것으로 보았던 金銅 鞍橋 등의 馬具類는 外槨과 內槨 
사이를 채운 石壇 위에 安置된 것으로 보았고 , 무엇보다도 金銅冠 등의 裝身具와 함께 壺杅가 棺
內部에 副葬된 점을 摘示한 점이다 . 이는 壺杅가 被葬者의 個人史와 직접적인 聯關이 있는 遺物
임을 暗示하는 것으로 推定해도 妥當할 것으로 판단된다 . 이 호우의 바닥에는 ‘乙卯年國岡上廣
開土地好太王壺杅十’의 銘文이 있어 廣開土王 死後 3 년째인 415 년에 만들어져 祠堂과 같은 
곳에서 사용된 유물임을 알 수 있다 . 그런데 이 유물이 호우총의 부장품 중에서도 피장자와 직접 
도면4. 경주 호우총 출토 토기류, 고(좌)11.0cm
사진7. 경주 호우총 호우, 고 19.4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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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된 목관 내부 머리맡에서 출토된 것에 주목하여 보면 4 세기 말에서 5 세기 초 고구려에 人
質로 갔다 온 實聖과 奈勿王의 次子이자 訥祗王의 동생인 卜好의 事例와 連繫하여 卜好나 그 권
속이 고구려에 머물고 있을 때 입수하여 신라로 유입하였다는 가정을 하였다 . 그러나 공반된 토
기류 (도면 4) 를 보면 최소 1 세기 이상 傳世된 것으로 판단된다 .
4) 金冠塚 靑銅有蓋四耳壺 (사진 8)
　1921 년 집터를 整地하던 중 遺物層이 露出되어 확인된 무덤으로 이후 4 일간의 收拾照査를 
통해 신라 最初의 金冠이 발견된 고분이다 . 무덤의 규모는 지름 45m, 높이 약 12m로 추정되
며 ,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棺 東쪽의 副葬品 櫃에서 출토된 것으로 , 대부분의 유물은 신라의 찬
란한 황금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（20). 그러나 이 靑銅壺는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
으며 , 고구려 土器의 全般을 整理한 岡崎 敬의 論考（21) 와 高句麗 四耳壺의 編年案을 보여준 緖
方 泉의 論文（22) 및 이를 재인용한 김원룡의 논문을 통해 보다 확실한 연원관계가 밝혀졌다 .
　이 호는 뚜껑을 포함해 높이가 약 38cm, 몸체는 높이 31. 7cm, 최대경 25. 3cm, 구경 21cm 
도면5. 금관총 청동사이호사진8. 금관총 청동사이호, 고 38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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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기로 경부는 몸체 전체의 1/ 6 정도인 5. 15cm정도이다 . 이러한 비율을 감안한다면 대체로 
청동호는 장천 2호분의 사이호와 가장 유사한 형태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대체로 5 세기 중반에 
해당하는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（23). 그러나 약간의 전세기간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.( 도면 5)
4. 西域系 文物 
　신라의 領域 내에서 출토된 通稱 西域系 文物에 대해서는 旣存의 硏究에 의해 旣成品의 輸入 , 
技術의 移轉 , 材料의 移動 등으로 그 의미가 정리 되어 있다（24). 여기에서 移入된 對象으로 琉璃
製品과 金工製品으로 分類하고 있고 , 琉璃에는 각종 琉璃구슬도 포함하지만 本考에서는 外地 生
産의 旣成品으로 판단되는 裝飾寶劍과 皇南大塚 출토 金製嵌玉팔찌 , 琉璃容器에 限하여 檢討하
고자 한다 . 
사진9. 계림로 14호 출토 장식보검, 全長 36.8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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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6. 장식보검의 비교-①:鷄林路14호 ②,③:보로보에 ④키질69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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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鷄林路 14 호 출토 裝飾寶劍 (사진 9)
　鷄林路 고분군은 1973 년 도로공사 중 발굴된 신라의 고분군으로 積石木槨墳 , 石槨墓 , 甕棺
墓 등 모두 56 기의 무덤이 발견된 유적이다 . 이 중 14 호 무덤은 封土가 流失된 地下式 積石木
槨墳으로 墓槨은 동서 3. 5m, 남북 1. 2～ 1. 5m 규모의 소형급에 속한다 . 그러나 이 무덤에서
는 이 裝飾寶劍을 비롯하여 金製細環耳飾 , 비단벌레로 장식한 盛矢具 , 金銀入絲鞍輪 , 유리를 嵌
入한 杏葉 등 금관이 출토된 최상위 무덤에 匹敵하는 호화로운 유물 295 점이 출토되어 世間의 
주목을 받아 왔으며 ,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이 장식보검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
고 보존과학적 분석과 유물의 관찰을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（25). 
　먼저 이 장식보검에 대해서는 발굴 당시 중간 보고 형식으로 한병삼이 기고한 글이 있다 . 여기
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 검의 비교자료로 키질벽화의 예와 鏤金기술을 근거로 중앙아시아에서 西
域僧을 仲介者로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（26).
　이후 이 보검의 제작지에 대해서 이란 · 중앙아시아설（27), 흑해서부 트라키아지방 켈트왕의 
주문에 의한 비잔틴 원류설（28), 중앙아시아 박트리아의 에프탈 설（29) 등이 있다 . 또한 전파 경로
에 대해서도 각각 중국을 매개로 한 것과 북방 스텝루트 , 소그드인과 고구려 , 사절에 의한 직접 
전달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.
　그러나 이들의 諸 見解를 검토해 보았을 때 직접적으로 이 장식 보검과 연결지을 수 있는 예는 
중앙아시아 보로보에 출토품과 키질 69호 석굴의 벽화에 불과하다（30). ( 도면 6)
2) 皇南大塚 出土 金製嵌玉釧（31)( 사진 10)
　外面은 鏤金細工으로 方形의 區劃을 하고 그 사이에 圓 , 半圓 , 물방울 모양의 文樣區를 만들
어 그 속에 터키석을 嵌入하였는데 안쪽에 같은 형태의 금판을 덧대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말아 
외면이 끼워지도록 만들었다 . 지름 7. 0cm의 팔찌로 , 이처럼 鏤金區劃에 寶石類를 嵌入한 事例
는 신라에서는 前述한 裝飾寶劍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. 類似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는 문양구
획 속에 유리가루를 채우고 이를 녹여 장식한 예가 있으며 , 재지적 기술로 판단된다 .( 사진 11)
3) 琉璃容器類 (사진 12)
　4~ 6세기 新羅 古墳에서 出土된 琉璃容器는 모두 20 여개가 넘는데 安溪里 出土品을 除外하
면 모두 경주 시내의 平地에 위치한 積石木槨墳에서 출토되었다 . 이러한 琉璃容器는 경주 시내 
各地에서 발견되는 琉璃塊나 琉璃板材 등의 中間材가 확인되는 유적이 6 세기 後半 以後에 해당
하며 , 용기가 매납된 4~ 6 세기의 확실한 琉璃工房址가 확인되지 않고 유사형태의 유물이 소위 
西域 일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역 기원의 유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. 유리용기는 
로마시대의 이탈리아와 서아시아 이집트  등지에서 발전한 대롱불기 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
후 이 기술은 사산조 페르시아 등의 이슬람 왕조가 東傳시키게 되었다（3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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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12. 新羅의 琉璃容器, 高(鳳首甁)24.7cm
사진11. 金冠塚 琉璃嵌入金球, 直徑 0.9cm
사진10. 金製嵌玉釧, 지름 7.0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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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. 倭系 및 南方系 文物
　伽倻 지역에서는 倭와의 交易에 대해 三國志 東夷傳의 鐵 輸出기록 및 倭系 遺物 出土 등을 통
해 빈번히 검토해 왔고 , 최근 다호리 1 호분 출토 유물 중의 율무 (薏苡實 )가 확인되어 또 한번
의 관심을 야기시켰지만（33) 신라에 있어서는 倭 또는 南方 지역과의 교류 또는 교역에 대해 거의 
무시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.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제의 提起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.
1) 월성로 가 - 31 호 출토 연질토기（34)( 사진 13)
　일부만 조사된 무덤에서 陶質 燒成의 大甕 2 점 및 Cup 형 토기 4 점 기대편 등과 함께 적갈색 
연질의 소형옹 , 고배 , 臺附小甕 , 器臺 등이 출토된 바 있다 . 이들은 태토나 기형 , 투공의 형태 
등으로 볼 때 倭系의 土師器로 판단되며 , 이 31 호는 월성로 고분 중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한다
고 간주된다 . 따라서 이 유물들은 4 세기 이후로 내려가지는 않는 유물이며 , 당시에 이미 김해지
역이나 울산지역을 통해서 일본열도의 제품이 직접 이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.
 사진13. 月城路 가-31호 출토 軟質土器(土師器), 高(좌)12.2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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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月城路 가 - 29 호 출토 石釧（35)( 사진 14)
　遺構의 상황은 不確實하지만 출토된 토기류가 대부분이 陶質土器 初期단계의 短頸壺이며 , 鐵
鋌과 주조철부 및 短甲편 , 札甲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받는 무덤이다 . 가 - 31 호와 마찬가
지로 월성로 고분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.
3) 人面文象嵌琉璃玉 (사진 15)
　신라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에 대해서는 最近의 硏究에서 그 多樣한 技術的 傳統과 起源에 대해 
詳細히 檢討된 바 있다（36). 이미 한반도 전역에서 丸玉과 曲玉 鎔范의 출토 예가 많아 자체적인 
유리제품의 生産 基盤에 대해서는 異說이 없는 상항이다 .  그러나 金箔玉은 한반도 서북부 지역
의 소산으로 보고 5 세기 이후에는 자체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. 그러나 신라에서 보이
는 象嵌玉과 多環玉은 서아시아에서 대량생산된 바 있으나 제작 기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, 그 기
술적 전통을 계승한 중국의 것과도 달라 자체적 기술개발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（37). 
　그러나 味鄒王陵지구 C- 4호분에서 출토된 人面文象嵌玉은 사람얼굴과 새 , 나무 등을 象嵌
한 청색 구슬로 기존의 연구는 서아시아 기원으로 보았으나（38), 최근 연구（39) 에 의하면 인도네시
아 자바섬의 출토 예와 제작시기 및 技法 , 文樣 등이 거의 동일하므로 완성품이 직접 수입된 것
으로 본다 .
사진14. 月城路 가-29호 石釧, 徑8.3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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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맺음말
　신라출토 외래계 문물을 논하면서 먼저 사로국단계의 문물부터 논한 것은 삼국의 출발시점에 
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. 무엇보다도 기록상의 삼한 성립과 이후 삼국으로의 발전은 단절이라기 
보다는 계승발전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. 따라서 신라에서 ‘Ⅰ’자형 鑣의 출현은 이전 단계의 인
력에 의한 운송 수단에 비해 혁명적인 변화였다고 판단된다 . 이는 戰國系 철기의 일차 파급이후 
마구와 함께 대량으로 출현하는 철제품은 사회체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물론 중간지점에
서 추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정학적 거리를 고려할 때 직접 이주에 의
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. 
사진15. 人面文象嵌琉璃玉, 全長 24.0c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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　고구려계 문물을 논함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금동제 마구 이외에도 冠의 羽毛形 장식 , 金製
太鐶耳飾 , 十字形鈕附金屬製盒 등도 포함할 수도 있었으나 고구려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기
에는 검토가 필요하여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. 또한 서역계 문물에서도 직접적인 연원이 밝혀져 
있다고 보기 어려운 유물들은 제외하였다 . 백제계의 경우 백제 지역 생산품으로 단정할 수 있는 
것이 적고 , 중국의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그리 드러나지 않는 수준이다 . 여기에 대해서는 약
간의 사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. 특히 고구려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이 미흡할 때 신라는 
중국과의 직접 통교 또는 교역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에는 
중국의 중원지방도 정치적 혼란이 심해 이후 당대에 비해서는 대외교류의 빈도가 적었다고 추론
할 수 있다 . 
　따라서 간략히 결론을 내리자면 신라는 출발기에 북방과 연결된 인간의 이주와 교역의 루트를 
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, 창원 다호리의 예와 가야지역의 출토품을 통해 볼 때 남방과의 교역도 
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. 이후 신라는 이러한 모든 교역의 연결고리를 통해 현재 우
리가 볼 수 있는 교역물들을 남겼다고 보아야 하며 , 결코 현대인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기는 
어렵고 인간의 이주와 물자의 교역은 인류의 태생적 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최근까지 진행되 
온 근대에 입각한 정치적 시각으로 고대사를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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